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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국세청 종부세 고지세액 4.2조원…
9200억원 늘었다

 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

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.

  종부세 합산배제를 고려할 때 최종 납부될 세금은 3.8조

원으로 전망된다.

 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

4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

다. 고지금액은 4조2687억원이다.

 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000명(25.0%), 금액은 9216억

원(27.5%)이 증가했다.

 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

액에서 약 10% 줄어든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

종부세수는 3.8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.

 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

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.

  1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, 다주택 보유는 공시

지가 6억원 이상 고액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.

 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, 납

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

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.

 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나눠 낼 세금을 내년 6월 15

일까지 납부하면 된다.

 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‘과세물건 조

회’ 및 ‘미리채움 서비스’ 등 각종 도움자료 등을 통해 간편 

신고가 가능하다.

 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을 통해 징수유

예·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관세청, “마스크 수출경쟁력,
 FTA로 높이세요”

  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

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을 활용한 수출 

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.  

 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

격경쟁은 심해진 반면,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%

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

으로 분석됐다.

  관세청은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

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

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

명했다.

 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, EU, 인

도 등에서 최소 5%에서 최대 25%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

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

있다는 판단이다.

 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“FTA 활

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

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”며 “FTA 활

용에 궁굼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

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국세청, 2020년 6급 이하
1460명 승진인사 단행

 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.

 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460명(6급 434명, 7급 

498명, 8급 528명)이다.

  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세무직 1436명(6급 426명, 7급 

487명, 8급 523명), 전산직 21명(6급 5명, 7급 11명, 8급 5

명), 시설직 등 3명(6급 3명) 등이다.

  올해 승진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수준이

다. 지난해의 경우 장려세제 확대 시행, 빅데이터센터 신

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진인원이 증가했으나 

올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.

  이번 승진 심사 중 일반 승진 대상자는 ‘근무 성적 평정 

및 승진 관리 지침’에 따라 선발했다. 

  특별 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

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고려했다. 이외 

대상자의 공적과 자질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도 반영해 

종합적으로 평가했다.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
